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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래 전에 운문사에서 머물면서 밤하늘을 올려

다보며 그 찬란한 무량한 별빛을 보고 깊은 감동

을 받은 적이 있었다. 동양은 밤의 문화이며 북극

성과 북두칠성의 세계이며, 서양은 낮의 문화이

며 태양의 세계다. 밤하늘에 금방 눈에 띠는 것은

북두칠성이다. 한국 사람들은 별을 둥글게 표현

했지만, 서양 사람들은 빛나는 별을 그대로 표현

했다. 요즘 군인들의 모자에서 보는 모양이다. 별

모양만 보아도 동서양의 표현이 이리도 다를 수

없다. 그리고 고구려 무덤을 보면 천정에 북두칠

성만을 표현해 두는 경우가 많다. 북두칠성은 곧

하늘의 세계이다. 그래서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

은 아마도 가장 오랜 신앙일 것이다. 그런데 별이

둥글다는 것은 옛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. 그

리고 별을 보주로 인식했다. 하늘에 보주가 가득

차있는셈이다. 

보주라는 것은 모두 보석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

로귀금석이아니다. 보주에대한이야기는경전에

나오지 않고 그저 막연히 보석으로 알고 왔다. 보

주를 연구한지 40년, 보주가 바로 여래라는 것을

경주 월지 출토 광배에 부착했던 작은 장엄구들을

보면서 생각의 첫 단추를 옷에 꿰었었다. 그 후 보

주에대한생각을멈춘적이없었는데마침내여래

나보살이보주라는것을증명할수있었다. 

대우주에 대한 소우주는 사람이다. 사람을 소

우주라 말한다. 보주란 것은 우주에 충만한 기운

을 압축한 것이라는 것을 불화를 연구하면서 깨

쳤다. 그러니 소우주인 인간도 보주이지 않으면

안 된다. 여래가 보주라? 아마도 믿지 못할 것이

다. 그런 기록은 팔만대장경에도 없으니 알 리 없

다.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화승들은

조형언어로 표현했다. 필자는 불화 자체에서 모

든 문제들을 풀어냈다. 바로 여래는 보주이며 정

수리에서 보주가 나와 위로 솟고 그 보주에서 다

시 보주가 솟구쳐 나와 무량하게 우주에 충만하

게한다.

최근 미국 옥션에서 운문사가 환수한 칠성탱을

보고 여래 모습이 단정하고 상태도 좋은데다 조

형이 흥미로워 글을 쓰게 되었다.(도 1) 여래의 본

질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생각하여

불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. 아래 부분은 여래를

화생케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.(도 2) 그래서 화생

한 여래다.(도 3)여래의 지물이 정병인데 이런 예

는 처음이다.(도 4) 천동자가 접시에 보주 7개를

담고 여래에게 바치려 한다.(도 5) 일곱여래를 상

징하는 것 같다. 정병은‘ 주=만병’을 상징하므

로 어쩌면 이 병풍은 치성광여래 일지 모른다. 칠

성여래는 대개 합장하며 지물이 있는 경우가 적

다. 병풍위부분을보면가장중요한조형이그려

져 있다.(도 6) 그 중의 한 단위를 살펴보면 불교

조형들 가운데 가장 고차원의 상징을 띤 조형을

볼 수 있다.(도 6-1)보주를 다른 식으로 나타낸 것

으로 바로 여래를 상징한다. 그리고 병풍 밖으로

영기문이충만해있다.(도 6-2)구름이아니다.

그러면 채색분석하면서 칠성탱의 본질을 추구

해 보자. 우선 만물생성의 근원을 조형들을 맨 밑

부분중앙에많이모아둔다.(채1)그양쪽으로제3

영기싹이 발산한다. 역시 만물생성의 근원인 조

형이다.(채2) 다시 여러 개가 양쪽으로 발산한

다.(채3) 그런 다음 제1영기싹이 모인 곳에서 세

줄기 같은 수직의 영기문이 솟구친다.(채4) 그 다

음 대좌에 걸친 옷주름이 구불구불하게 내린

다.(채5) 이런 구불구불한 모양은 물을 상징한

다.(채6) 자, 이제 얼굴에서 이목구비와 검은 나발

을 지우고 얼굴 윤곽만 남기면 타원체의 보주 위

에서 보주가 나오는 형상이다.(채7) 그다음 맨 밑

의 근원적인 영기문만 남기고 맨 위의 보주에서

보주가 나오는 것만 남기면, 이 칠성탱의 가장 중

요한 조형만 남는 셈이다. 우리는 칠성탱의 조형

을 분석하며 여래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파악

할수있다. 

칠성탱은 19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창조된 불화

형식으로 점점 대형화한다. 가장 한국적인 불화

다. 따라서권속도많아지고, 사천왕도 네귀에배

치하여 석가여래와 대등한 불화가 되어 간다. 일

광보살과 월광보살은 원래 약사여래의 협시보살

이다. 그리고치성광여래는지물로법륜을취하거

나 보주를 취하여 석가여래나 약사여래와 어께를

나란히 한다. 그런 배경에서 운문사 칠성탱이 성

립된 것이다. 여러 폭의 칠성탱이므로 칠성각도

규모가 컸을 것이다. 이렇게 단정한 여래의 모습

은 보기 드물며 여래의 본질도 파악하기 쉽다. 칠

성탱의연구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기를바란다.

“운문사칠성탱에여래본질담겨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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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래모습가장단정히보존돼

하단은여래화생케하는과정

천동자가보주7개바치는데

이는일곱여래를상징한다

(도 6)

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은

서울대학교독문과를졸업하고같은

대학 고고인류학과에서 수학했다.

일본교토국립박물관과도쿄국립박

물관에서 동양미술사를 연수하고,

미국하버드대학에서미술사학과박

사과정을수료했다. 1968년이래국

립중앙박물관 미술과 학술사, 학예

연구관,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, 국립중앙박물관

미술부장 및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

대학원미술사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.

제1영기싹 제2영기싹 제3영기싹
필자가 찾은 조형전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. 여래가
화생하는과정은이세가지로구성돼있다.

축서사 괘불 여래 머리
정상 부분은 보주인 여
래 정수리에서 보주가
나오고 보주에서 여래
가화생하고다시그여
래의 정수리에서 보주
가 나오는 관계를 가장
잘보여준다.


